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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次) ............ . 
N. 日帝植民地아래서의 獨立遺뼈 
v. 日帝治下의 한국민중과 친일파 
VI. 日帝의 朝篇칭략에 관한 후버 
연구소의 자료 목록 
1. 머리말 
필자는 1983년에 출판한 「韓國政治짧J(한걸사)에서 本橋의 주제를 
다했었다. 이어 1987년 8월에 출판된 「한국독렵운동사연구J(독렵기념 
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기고한 本橋와 같은 제목의 글을 통해 「韓
國政治論」이 다루지 못했던 문헌들을 소개했다. 이 글은 抽著와 抽鎬
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상의 문헌들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었다. 
1I. 獨立運動 관계 文빼目錄 
우선 국사펀찬위원회가 1984년에 출판한 「한국독립운동사 論著 목 
록」을 지척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1895년 이후부터 1983년까지 국 
내외에서 간행펀 ‘주권 수호와 독렵 운동에 관한 션학들의 연구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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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펀의를 위해 독립운동과 연관성이 있는 각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 특 
히 일제 식민 통치에 관한 관계자료도 아울러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이 목록에는 단행본 1 ， 317종과 논푼 4， 074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헌들이 이 目錄集에서는 다음의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게재되 
었다 :(1) 일반 • 통사， (2) 의병 항쟁， (3) 애국계몽운동， (4) 3.1운 
동， (5) 임 시 청 부 • 의 열 투쟁 , (6) 학생 운동， (7) 사회 • 사상 • 경 제 
운동， (8) 교육 • 문화 운동， (9) 인물 • 전기， (1 0) 자료. 여기서 帝
國主義의 챔략정책과 日帝 식민통치에 관한 자료는 일반·통사펀 및 
자료펀에 실려 있다. 
lli. 日帝 植民地化 이전의 韓國 民族主훌에 관한 
필좌究둘 
우선 국사학자 金昌洙교수의 「韓國 近代의 民歲意識 연구J (同和出
版公社， 1987)를 검토한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4펀 9장 
￡로 되어 있다. 
제 1 편은 〈보수척 재야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1 장 
〈黃옳의 개혁사상과 민족의식)， 제 2 장 〈黃휩의 東學에 대한 인식과 
만족의식)， 제 3 장 〈黃짧의 東學 농민혁명에 대한 인식과 민족의식〉 
등 세 펀의 논문이 실 려 있다. 이 논문들을 통해 저 자는 “黃짧(1885~ 
1910년)의 보수척 개혁사상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체제내의 개혁을 시 
도했던 재야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에 접근시켜 보려고 하였다. 즉， 그 
의 개혁사상이 현상타파를 위한 근대적 개혁의 문제에까지 이르지 못 
한 까닭이 무엇이며，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의 이념척 바탕이 무엇인 
가 등에 결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제 2 펀은 〈온건중도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I 장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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炳始의 경제론과 민족의식〉과 제 2 장 〈金炳始의 經世論과 민족의식〉 
이 실려 있다. 이 두논문에서는 “金쩍始(1832~1898년)의 중도척 개혁 
사상 내지 온건 개량주의를 검토해 보았다. 즉， 그의 중도적 개혁 의 
지는 브수와 개화의 갈등 속에서 캠진적 개혁과 민족의식을 이념으로 
하여 격동기의 諸 국면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였는가의 문제를 살 
펴보려고 하였다" 
제 3 펀은 〈개화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1 장 〈개화 
거의 국학진홍운동과 민족의식〉과 제 2 장 〈張道趙의 사학과 민족의 
식〉이 실려 있다. “제 3 면에서는 보수파에 대렵되는 개화 지식인틀의 
외세에 대응하는 자세로서 국학 진웅의 필요성이 왜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가의 경위를 검토해 보았다" 1) 
제 4 펀은 〈민중적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1 장 〈全짧 
準과 東學농민혁명〉과 제 2 장 〈東學농민혁명 진압책과 外兵차입논의〉 
가 실려 있다. “제 4 펀에서는 민중적 지식언이라고 할 수 있는 全建
準(1885~1895년)과 농민혁명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즉 여 
기에는 본격적인 농민혁명 연구에 앞서 먼저 제기되는 문제， 이를헤 
연 東學과 농민혁명의 관계， 東學과 민란과의 관계 등에 걸쳐 살펴보 
았다.‘.J ~) 
1) 개화파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정치 운동이었던 갑신정변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韓國政治外交史훌會 논총 제 1 칩， r강신정변연구J (평민사， 1985) 
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이 강신정변 1백주년 기념 국제학솔회의(1984) 에 발표되었던 논문들 
이다. “개화사상의 단계적 고찰 : 초기 개화파의 사상적 특철올 중심으로” 
(柳根鎬)， “윌렌도르프가 본 강신청변" (Walter Leifer), “북한 사학에 나 
타난 강신청변의 음마"(申福龍)， “북한에 있어서의 강신청변 연쿠에 대하 
여" (馬뼈j貞利)， “일본에 있어서의 강신정연의 연구" (原田環)， “강신정 
변에 대한 한국학계의 평가" (韓興훌) 퉁이 그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윌 
례발표회 논문이다. “강신청변에 대한 재평가 1 : 강신청변은 타융적 사건 
이었다" (男國柱)， “갑신갱변의 재명가 2 :갑신청변은자융척 사건이었다” 
(朴日根)， “강신갱변의 홉後處理를 위한 청일간의 외교교섭 시말"(金景昌) 
등이 그것이다. 
2) 동학혁명에 대한 국내 정치학자의 가장 탁월한 저서는 申福龍교수의 「동 
380 
이 어 사화 학자 慣續盧교수의 「韓國 近代民族主義의 형 성 과 전개」 
(서 울대 학교 출판부， 1987)를 검 토한다. 저 자는 “한국의 近代民族主義를 
고찰하는 방법에는 사상가별로 고찰하는 방법， 민족운동별로 고찰하 
는 방법，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여 
기서는 한국 근대사의 理解와 직결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방법의 하나 
로， 처음에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기원을 다루고， 그 후부터는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큰 봉우리들을 형성한 큰 민족운동별로 이를 고찰하 
는 방법을 택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그 첫째 봉우리는 초기 개화 
파와 갑신청변의 민족주의， 둘째 봉우리는 동학과 강오농민전쟁의 민 
족주의， 세째 봉우리는 독립협회와 만만공동회의 민족주의， 네째 봉 
우리는 韓末 의병운동의 민족주의， 다섯째 봉우리는 韓末 애국계몽운 
동의 민족주의， 여섯째 봉우리는 3.1독렵운동의 민족주의이다" 그리 
하여 이 책은 바로 이 여섯 봉우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저자는 이 여섯 봉우리의 한국 근대민족주의를 조감하는 제 1 장〈한 
국 근대민족주의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민걱 근대민 
족주의 흐름으로서의 개 화사상은 초기 개 화사상→강신정 변→독립 협 회 
→애 국계 몽사상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농민적 근대 민족주의 흐름으로 
학사상과 강요농민혁명 J (평민사， 1985) 이다. 제 1 부는 〈績童〉무로， 동학 
연구의 쟁점을과 방법론을 다뤘다. 제 2 부는 〈역사적 천개〉이다. <동학의 
시대적 배경)， <동학의 P昌道와 전개 과정)， <갑오혁명의 전개과정)， <전봉 
준의 생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정)， <강요혁명 전후의 한· 미관계〉로 되 
어 있다. 제 3 부는 〈사상척 전개〉이다. <동학의 기본사상)， (동학의 정치 
사상)， (동학의 형성 • 발전에 미친 서구의 충격)， (동학사상에 나타난 敎
·政 관계)， <통학사상과 강오혁명에 나타난 민족주의〉로 되어 있다. 제 
4 부는 〈결론〉으로， 강오농민혁명의 역사적 평가를 시드했다. 부록으로 
통학 및 강오혁명 관계 포고운 40개를 ￡았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강요혁명을 ‘한국 민족운동사의 기원’으로 보았다 
왜 냐하연 강요혁 명 은 “[ ...... J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라도 역 대 의 이 
느 민족주의적 운동보다도 민족주의로서의 제반 요소를 커다란 결함없이 
갖추고 있었고[ ...... J 그 후대의 민족운동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 
고 그 前史와 후대를 잇는 고리〔環〕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p.364). 
저자는 “강오혁명과 거기에 포함된 동학사상이 전송되어 민족운동으로 승 
화된 가장 고귀한 예플 우리는 3'1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보았다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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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동학사상은 초기 동학사상→강오농민전쟁→천도교로 발전하여 결 
국 종교에 귀결되었다. 반면에 전근대적 민족주의 흐름￡로서의 위정 
척사사상은 병인양요→신미양요→을미의병운동을 거쳐 1905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는 각계각총의 항일의병무장투쟁에 주도척으로 연합하 
였다. "(P. 30). 저자는 이 “두 개의 흐름의 한극 근대민족주의와 한 
개의 흐름의 전근대민족주의는 서로 갈둥올 일으키면서 합류하지 옷 
하고 있다가 1919년 3.1운동에 이르러 완전히 합류되어 한국 근대민 
족주의의 발전에 한 단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었다(P.3 1). 
뼈교수는 「申宋浩의 사회사상 연구J (한길사， 1984)를 통해사도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성격과 내용을 분적했다. 제 1 장은 〈신채호의 생애와 
엽적〉이다. 저자는 “日帝 강첨거의 한국 社會思想史에서 가장 독특하 
고 주체성 있는 사상가를 든다면 신채호가 바로 그러한 사상가였다” 
라고 평가한다. 제 2 장은 〈신채호의 애국계몽사상>. 제 3 장은 〈신채호 
의 「讀史新論」의 비교 분석 : 1908년경 시민척 근대민족주의사학의 성 
럽>， 제 4 장은 〈신채호의 혁명적 민족주의사상>， 제 5 장은 〈신채호의 
우정부주의 독렵 사상>， 제 6 장은 〈신채 호의 민족국가관과 시 민적 민 
족주의사상〉이다. 
安重根에 대 한 일본인의 연구로 해譯된 것은 中野泰雄(저) • 金永光
(역)의 「安重根J(경운출판사， 1984)이 있다. 安義士의 거사가 韓日合행 
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일본 보수사학계의 주장을 이 책은 
부언한다. 
N. 日帝 植民地 아래서의 獨立運動
h홉轉慶교수의 「韓國 民歲獨立運動史 연구J (을유문화사， 1985)는 다 
섯 펀의 논문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은 〈新民쩔의 창건과 그 국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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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동〉이다. 저자는 “新民會는 日帝에 의해 나라가 식민지로 강정되 
기 바로 작잔의 가장 절박한 시기인 1907"'10년 간의 국런회복운동을 
담당하여 주도하고 지도한 구국운동단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新民
會의 국권회복운동은 그 후의 모든 독렵운동에 튼튼한 초석을 쌓고 
큰 원동력을 공급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와 사회와 문 
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P. 140). 
제 2 장은 〈安重根의 사상과 의병운동〉이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安
重根이 伊購 포잘 전에 애국계몽운동에 종사했고 훌훌兵將으로 활약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安重根의 東洋zrs:和論과 그의 
伊顧 포살은 모순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전제 
하고， 이러한 언식올 교정하기 위해 安重根의 사상과 의병운동을 밝 
히기로 한 것이다. 
제 3 장은 <3-1 독렵운동 봉기의 경위〉이다. 저자는 “3-1 톡렵운동 
을 고찰할 때 첫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운동의 @ 초기 조직 단 
계 (또는 초기조직화의 단계)와 @ 민중운통 단계 (또는 민중운동화의 
단계)를 구분하여 고찰한 다음， 다시 이를 통합시켜 폴 훨요가 있다는 
점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3-1운통의 기획 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조직 단계의 기본 과정을 캠토하여 보는 데 한정되어 
었다" 
제 4 장은 <3-1 독볍운동의 社會史〉이다. “이 논문에서는 3이운동의 
해석에 있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중에 문제점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을 골라 사회사척 관점에서 재검토했다" 여기서 저자는 
새로운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3-1운동은 “윌 
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고 얼어난 운동이 아니라 開港 전후부 
터의 한국의 近代民族主養가 발전하여 일으킨 독립운동이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 1 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를 둘러싼 
열강의 표리부동한 식먼지 재분할 정책엄을 알면서도 이를 기회로 포 
착하여 활용한 독랩운통이었다‘’라는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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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은 〈독립군의 좁山里 독립전쟁의 연구〉이다. 이 논문은 1920 
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새벽까지의 6일간에 걸친 청산리 독렵전 
쟁을 “日帝 강정기 國韓의 무장 독립 운동사에서 가장 큰 전투였고， 
韓國 민족이 쟁취한 가장 큰 승리의 독렵전쟁이었다”라고 전체하고， 
이 전쟁에 관해 잘못 알려졌거나 털 알려진 부분들올 상세히 분석했 
다. 
독렵운동사펀찬위원회가 1970년부터 1978년까지 펴낸 10권의 책이 
있다. 제 1권이 「의병항쟁사J (l970) ， 제 2권이 r3.1 운동사(상)J (l97 1)， 
제 3 권이 r3.1 운동사(하)J(197 I)， 제 4 권이 「임 시청부사J (1 972) ， 제 
5권이 「독립군전투사(상)J (l 973) ， 제 6권이 「독렵군전투사(하)J (l 975) ， 
제 7 권이 「의 열투쟁사J(1976) ， 제 8권이 「문화투쟁사J (l 976) ， 제 9권이 
「학생독랩운몽사J (l 977) ， 제 10권이 「대중투쟁사」이다. 
이 전집과 짝지어 나온 것이 전 14권 별집 3권의 사료짐이다. 제 1권 
이 「의병항쟁사 자료집 J (l 970) ， 제 2 권이 「의명항쟁사 자료집 J (I 97 1)， 
제 3 권이 「의 병 항쟁 사 자료집 J (l 971) , 제 4 권이 !3.1운동사 자료집 」
(1 972) , 제 5 권이 r3.1운동 재판기록J (l 972) ， 제 6 권이 r3.1운동사 
자료집 J (1 973) ， 제 7 권이 「임시정부사 자료집 J(1973) ， 제 8 권이 「임 
시청부사 자료집 J (l 974) ， 제 9 권이 「엠시정부사 자료집 J (l 975) ， 제 10 
권이 「독렵군전투사 자료접 J (1 976) ， 제 11권이 「의열투쟁사 자료집」 
(1 976) , 제 12권이 「문화투쟁사 자료칩 J (I 977) , 제 13권이 「학생독랩운 
동 자료칩 J (l 977) ， 제 14권이 「대중투쟁사 자료접 J (l 978) ， 별칩 제 1 
권이 「의병항쟁 재판기록J (1 974) ， 별캡 제 2 권이 「임시정부 외교문서 
접 J (1 976) ， 별집 제 3 켠이 「재일본 한국인 민족운동사 자료집 J (1 978) 
이다. 
앞의 전 정 10권은 1980 1건 民族文化協會에 의 해 다음과 같이 바뀌 어 
출판되었다. 제 1 칩이 「의명들의 항쟁 J(조동결)， 제 2 칩이 13.1운동」 
(검진봉)， 제 3 칩이 「정치 ·외교투쟁 J(추헌수)， 제 4 집이 「독렵군의 전 
투J(신재홍)， 제 5 칩 이 「의사와 열사들J(깅용국)， 제 6 칩 이 「종교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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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투쟁 J(이만열)， 제 7 집이 「언론 • 학예투쟁 J(최일수)， 제 8 집이 「학생 
운동J(정세현)， 제 9 집이 「대중운동J(조동결 • 박용옥)， 제 10집이 「선열 
들의 유묵J(띈집 부)이 다. 
3.1운동에 대한 자료로 素石學A이 쓴 「기미년 학생운동의 전모」 
(근역 출판사， 19(6)가 있다. 저 자의 「朝廳獨立運動秘史」의 제 2 집 으로 
말간되 었으며 3.1운동 가운데 학생운동의 전모를 밝혔다. 3.1 여성동 
지회가 펀집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 3.1운동 60주년기념 J C1 98o)은 
방대한 기록으로 3.1운동 가운데 여성운동의 전모를 밝혔다. 
한대회가 펀역한 「植民地時代社會運動J(한울탑， 1986)은 두 개의 서 
로 다른 映 책들로부터 각각 몇 부분들을 번역해 묶은 것이다， 첫째 
李聲松이 지은 「朝解社會思想運動‘뻐華略史」의 제 l 장을 번역했다. 이 
책은 원저의 서문에 따르연 日本 고둥경찰의 의뢰와 격려에 의해 쓰 
여져 1933년 등사본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1966년 영언본으로 발 
간되었는데， 이때 李뺨松과 w江뻐二라는 이릎을 모두 쓰고 있어 同
-Á으로 보여진다. 더우기 이 책의 내용이 야江1ú1二의 ·이름으로 1966 
년 嚴南堂書店에서 출판된 「朝群民族獨立運動秘、史」의 내용과 거 의 일 
치하는 것￡로 보아 틀림 없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펀 
역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 “「약사」는 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교운동에 이 르기 까지 당시 朝蘇의 諸般 사회 운동을 다루고 있￡나 
종교 및 종교단체에 관한 부문은 담고 있는 내용이 식민지 시대 사회 
운동 연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 ...... J r약사」는 그 쓰여진 의 
도와 저자의 시각이 갖는 한계를 시종일관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식민지 지배세력이 1930년대 초기에 파악하여 정리한 朝離의 民
族解放廣j爭史라는 점에서 그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金正明이 엮은 「朝解獨立運動J(原홉房， IS67)에 실러 있는 文
件들 가운데 1930년대 초반 이전의 文件들을 가려 뽑아 번역했다. 24 
개의 자료들을 번역 했는데， 여 기 에 는 韓A社會黨 約法과 朝解共흉흉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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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則 및 행8解共塵黨事件 判決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성찬이 펀역한〈식민지시대 社會運動論 연구)(돌베개， 1‘ 87)는 1928 
년 3월에서 1930년 9월 사이에 민족독렵운동에 깊이 개입했던 직업적 
인 운동가들에 의해 씌어진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다. 제 1 부는 〈식민지 시대 社會運動論 서성〉로서， <조선 사회운동 
약사 코스〉 , 《조선의 정 세 와 조선 공산주의 자의 당면 임 무)， <조션 
혁명의 특칠과 노동 계급전위의 당연 엄무)， <조선에 있어서 프롤레 
타리아 운동의 방향 전환기의 이론척 실천적 과오와 그 비판〉 둥이 실 
려 있다. 
제 2 부는 〈방향 전환기의 社會運動論〉이다. < ((조션운동》 발간선언 
의 비판;，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 공장의 속으로)， <改良主훌 
와 항쟁하라 : 元버爭議에 대하여 전 조선 노동자 대충에게)， <朝解共
塵黨 볼셰비키화의 임무)， <조선에 있어서 반제국주의 협동전션의 諸
문제)， <민족개량주의의 반동척 도량을 분쇄하라)， <평양 제네스트의 
의의와 〔공산;당의 활풍 임무)， <조선에 있어서 〔혁명〕척 앙양과 〔공 
산1당의 임무〉 등이 실려 있다. 
제 3 부는 부록펀이다. <풍경에 있어서 조션 공산주의자의 운동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N군에게)， <元山 총파업의 경험)， <조선방 
직주식회사 2천 2백명의 대파업)， <조선 함홍 탄광으로부터〉 등이 실 
려 있다. 끝 부분에， 이 글들의 필자들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安
光랐과 韓偉健 및 高景삶의 약력이 실려 있다. 
韓國社會史맑究會의 「한국의 近代國家 형성과 민족문제 J(문학과지성 
사， 1986)는， 이 연구회 논문집 제 1 접￡로서， 다섯 펀의 논문을 모았 
다. 첫번째 논문은 慣購廣의 “19세기 한국의 近代國家 형 성 문제와 
立憲共和國 수렵 운동”이다. “일부의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 韓國;
민족은 19세기에 근대 국민 국가 형성 운동이 없었으므로 日本 제국 
주의의 식먼지도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전 
혀 다른 것이며， 19세기에 한국 민족이 얼마나 완강하게 근대 國民톨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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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형성 운동을 전개했는가를 알지 못하고 나온 주장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두벤째는 장상수의 “日帝下 1920년대의 민족 둔제 논쟁”이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식민지 시대， 그 중에서도 1920년대에 활동했먼 社
會主義者들이 민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어 
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알아 보는 데에 있다. 
세번째는 정학섭의 “日帝下 해외 민족 운동의 좌우 합작과 三행主 
훌훌”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193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의 좌우합 
작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記述的으로 살펴보고， 좌우합작을 
도모하는 중심적언 정당들이 어떠한 사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가 
를 밝혀 보고자 했다. 
네번째는 安俊燮의 “대한만국 엄시정부하의 후기 좌우 합작”이다. 
“독렵 운동 단체간의 통일 문제는， 적어도 3.1 운동 이후에 았어서는 
좌우합작이 그 중심 테마였다. 독렵 운동 기구 중에서도 좌우 합작 
문제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의 하나는 염시 정부였다. 설로 임시 
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이 합작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겠다”라고 
전제하고，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임시 정부를 툴러싼 좌우 합작 운동 
에 대해” 살폈다. 
다섯번째는 서이종의 “한국의 국가 재정 위기에 관한 사회학적 고 
찰”이다. 이 글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을 통해 재정 위기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화 펀역의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J(백산서당， 1986) 제 1 권은 
3부로 되 어 있다. 제 1 부는 〈조션 근대 혁 명 운동의 태 동〉이 다. <1 910 
년대 사회경제와 초기 반일운동)， <3.1 민중운동의 전개)， <두 개의 
고려공산당-상해파와 이르크츠파 공산당〉 등이 실려 았다. 제 2 부 
는 〈조선공산당의 창럽 과 민족해 방운동〉으로， 조선공산당의 성 렵 및 
해산 과정과 신간회의 성럽 및 해체 과정을 살혔다. 제 3 부는 〈민족 
해방운동의 새로운 고양〉으로，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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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와 勞農운동을 살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日文과 英文으 
로 된 이 방면 책들로부터 번역한 것이다. 
金俊輝의 「長狂J(金俊輝現代史 Q): 나의 光復軍時節)(나남， 1987)은 중 
국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했먼 저자의 회고록으로， 부제가 말하듯이， 저 













한창수가 펀접한 「한국공산주의운동사J(지양사， 1984)는 이 방면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저서들을 참고해 연대기적으로 엮은 것이다. 제 
1 부가 〈일제하 한국 공산주의 운동〉으로， <일제하 국외 공산주의 운 
동〉과 〈일제하 국내 공산주의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제 2 부는 〈해방 
후 한국 공산주의 운동〉으로， <미 • 소의 진주와 좌익 활동〉과 〈남로당 
의 공산주의 운동〉으로 되어 었다. 
3.1 독립 투쟁에 대한 국내 정치학자의 저술로 李鍾律의 ï3.1운통 
과 민족의 항성 JCÁ文堂， 1984)이 있다. 이 책은 천문적인 연구서라고 
는 하기 어렵고 일반 독자들의 계몽을 위한 책이라고 할수 있다. 3.1 
운등의 전도블 쉽게 설명하면서 애국짐을 고취시키고 있다. 
일제하 국내에서 우파 민족 진명이 지닌 항일 입장은 「新東亞」가 
1974년 1월호 별책 부록으로 간행한 「일정하 동아일보 압수 사섣집」 
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사션 1백 20여펀과 논설 60여편이 ‘복 
원’ 되어 실려 있다. 이 책은 확실히 일제하 한국 민족주의 사상사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펀 변호사 太倫基의 「며想의 黃河 : 피에 
련 독립군의 항쟁 수기 J(甲寅출판사， 1975)는 광복군의 일원으로 중국에 
서 1943년 말부터 1946년 봄까지 싸웠먼 저자의 수기이다. 저자는 “여 
기 등장하는 인불과 일시나 장소는 일기에 따략 옮겼으므료 전부 사 
실과 플렴이 없다”고 장담한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민족의 항일 투쟁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제 4 장에서 찾을 수 있다. 
李商在의 小傳으로는 원로 언론인 金Z漢이 펀저한 「月南 李商tE
-代記J(정음사， 1976)가 있다. 문고판으로 나온 이 책에는 이상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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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傳 밖에， 그의 사회장 때의 조문과 그 뒤의 추도사 같은 것은 물폰 
그의 일화와 遺著 둥이 포함되어 있다. 
한딸의 명문거족의 출신으로 온 가족이 만주로 망명해 듀-립 투쟁에 
헌신했고 대한만국 초대 부통령이 된 李始榮의 小傳으로 씨、설和가 쓴 
「省齊 李始榮小傳J(을유운화사， 1984)이 있다.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 
다. 제 l 부가 풍운의 한말사， 제 2 부가 일제 암흑기의 투쟁， 제 3 부 
가 독렵 건국 민주의 장정이다. 부록에는 신홍무관학교의 발전이 포 
함되어 있다. 이 책은 식민회-경학사-부민단-신홍무관학교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이어 성재 李始業선생기념사엽회가 편집한 
「趣 • 省짧 李始榮先生J(을유문화사， 1984)도 부분적 ￡로 참고가 된 다. 
安昌浩에 대한 연구로는 徐英勳 외， í島山과 힘의 철학j(흥사단출판 
부， 1985)을 바롯해， 安秉燈의 「島山 안창호J(짧文社， 1972)와 「옮山思 
想J(三育出版社， 1972) 및 張利都의 「島山 안창호J(태 극출판사， 1976) , 그 
리고 홍사단운동70년사 펀찬위원회의 「홍사단 운동 70년사J(흥사단출 
판부， 1986)를 꼽을 수 있다. 한펀 李光洙의 「島山 안창흐JC태극서관， 
1947)와 朱樓輪의 「안도산 全書J(생더사， 1979)도 좋은 자료이다. 이어 
李萬根은 「島山餘錄 : 도산 안창호 새 자료집 J(흉사단출판부， 1986)을 냈 
으며 , 도산사상연 구회 는 「도산시-상연 구」 제 1 집 (흉사단출관부， 1986)을 
냈다. 후자에는 張Z炳의 “도산 안창호의 정 치 와 사싱꺼 李明짧의 “기l 
혁적 창조와 사회”， 金I 煥의 “도산교육 사상의 말전적 끼승책”， 李
淳힘의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 건섣 운동”이 살려 있다. 
V. 日帝治下의 한국 민중과 친일파 
日帝 治下의 한국 민중에 대한 연구로 우선 姜萬吉교수의 「日帝시 
대 빈민생활사 연구J(창작사， 1987)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처참했 
던 식민지 시기 민중 생활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그 시돼 성격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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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씌어졌다" 저자는 “식 
먼지 시기의 빈민은 단순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의식 있는 민중이 
었다”라고 전제하고， “식민지 수탈정책이 만들어 놓은 광범위한 이들 
의식 있는 반민의 존재야말로 바로 식먼지 시기의 사회 성격이나 시 
대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序說에 이어 5장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은 〈농촌 빈민의 
생 활)， 제 2 장은 〈화전 민의 생 활)， 제 3 장은 〈토막민의 생 활)， 제 4 
장은 〈공사장 막일꾼의 생활)， 제 5 장은 〈설업자 문제〉이다. 
저자는 이처럼 개별척으로 살펴 본 빈민의 생활， 즉 당시 식민지 
조선의.대다수를 구성하는 민중의 생활이 너무 배참했기 때문에， 좌 
익이건 우익이건 모두， 정치체제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 
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 .•.•.• J 토지와 중요산엽 
을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채태했다"고 보았다. 바꿔 말해， 131 
참했던 식민지 민중생활의 현실이 독렵운동전션의 정강· 정책의 방향 
을 뒷받침했다는 것이 다(p.5).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칩 제 2 집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日本帝國主
議J(문학과지성사， 1986)의 출발첨은 “한국의 농촌 사회는 일본 제국주 
의의 침략을 받은 이후 자연스렵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크게 왜곡되어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명제이 
다. 이 전제 아래， 식민지 지주 제도 형성의 배경으로서 대한제국 시 
기의 지주 제도 문제(朴明圭)， 대한제국 시기 일본인 대지주 형성의 
특정의 문제(문소정)，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식민지 수탈 정책과 사업의 
천개 과정(낌적준)， s 帝의 방적회사의 농촌 참사엽의 지배와 수탈(정 
근식)， 일제하에서의 로착자본의 문제(정진상)， 1930년대 일제가 벌인 
소위 ‘농촌진흥운동’의 성격(한도현) 등을 연구한 여섯 펀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민중에 대조되는 親日派에 대한 연구로서， 제 1 공화정 수립이후 南
韓 최초의 저서는 林鍾國의 「親日文學論J(평화출판사， 1966)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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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친일 문학이 한국에서는 1940l건을 중섬으로 움트기 시작하였 
다”고 보고， “支那事變을 전후하면서 싹튼 전쟁문학， 다시 그후의 총 
후의식을 강조한 애국문학， 그리고 40년대 전반의 국민문학하며 그후 
의 결전문학 등 일련의 문학운동， 문학작품이 정도가 델하고 심한 차 
이는 있을지언정 거개가 주체성을 상실한 일본 추종 문학이었다”고 
단청했다. 01 책은 “그런 문학에 관해서 그 양상과 본질， 이념과 활 
통 상황 등의 천부를 규명함으로써 목척을 삼는 것이다. "(P. 16). 
이러한 목적 아래， 이 책은 우션 1940년을 중섬한 전후 약 10년간 
의 식민지 朝蘇의 정치적 •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 친일 단체틀 
의 성격과 활동을 섣명했다. 이어 친일문학에 속하는 작가 및 작품을 
개별적으로 논했다. 
저자는 1987년 「親日論說選集J(살천문학사)을 펀저했다.72맹의 글 
과 여러 단체들의 선언문 따위가 14부로 나뉘어 실려 있다. 日帝와 
朝解 식민 지배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다. 
金炳傑 • 金奎東(공펀)의 「親日文學作品選集J(실천문학사) 1 권 (1986) 
과 H 권(1 986)에는 30명의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책 역시 앞 
의 책들과 함께 日帝의 朝解 식민 지배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참조되 
어야 할 것이다. 
v.1:. 日帝의 朝蘇 침략에 관한 후버연구소의 자료 목록 
마지막으로 日帝의 朝蘇 침략에 관한 후버연구소의 자료 목록을 살 
핀다. 이 자료는 南昌祐교수가 정리한 것으로 1894년부터 1910년까지 
를 다웠다 3) 이 자료 목록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4년부터 한일합 
3) Andrew C. Nahm (comp.), Japanese Penetratioχ 01 Korea , 1894~ 
1910: A Checklits 01 Japanese Archires in the Hoorer Institution 
(Stanford: The 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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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강제펀 1910년까지의 기간에 서울주재 일본공사관과 일본의 조 
선통감부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이 들어 있다. 이 문서들을 복사한 
다음 그것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 문서마다 약간의 해설을 붙여 놓은 
것이다. 이 목록의 서문에서 지적되었듯이， 이 문서들은 청일전쟁으 
로부터 한얼합방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조선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 및 
한 • 일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사 연구에많은 도움을 준 
다. 
이 목록에는 모두 533件(folder)의 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크게 보아 
서울주재 일본공사관의 문서들(1894"-'1905)과 조선통감부(1906"-'1910) 
의 것이 있고， 1910년 이후의 것도 약간 있다. 일본 외무성이 서울주 
재 일본공사관과 조선 안의 다른 영사관들에 보낸 훈령， 이 공판들로 
부터 일본 외무성으로 보낸 답신과 문의， 본국 정부와 조션통감부 사 
이의 교신， 일본 외교관들이 -서울의 외국 외교관들과 나눈 대화， 일 
본 외교관들과 조선 관리들과의 대화 빚 교신， 관련 조약 • 협정의 초 
안 맞 확정된 문안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추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는 후버연구소에 보관 
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의 국사펀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 
의 목록이 들어 있다. 이 목록의 말미에는 이 문서들의 색인이 설려 
있어 자료 활용에 큰 도움을 준다. 
Stanford University, 1959), 이 것 은 Hoover Institution Biblio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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